
부사의 호응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이를 수식하는 말이다. 부사 중에는 특정한 

성분, 즉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이는 부사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여간 

예) 해외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다리를 다쳐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2. 결코 

예)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지금의 실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3. 그다지 

예) 남을 돕는 것은 그다지 여렵지 않다. /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

다. 

약을 먹었는데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4. 얼마나 

예) 대학에 합격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좌절을 겪고 나서 성공을 거둘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

른다.  

 

 

 

 



5. 절대로 

예) 지금의 이 실패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사흘 안에 이 과제를 끝낼 수 없다.  

 

이 외에 조사 밖에도 부정의 서술어와 호응한다. 

예) 친구밖에 없다./친구 밖에 모른다.  

품사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누는데, 이를 ‘품사’라 한다.  

한국어에서는 단어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구분된다. 

 

1.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예) 하늘, 바다, 책상, 쇼실/ 서울, 베이징, 뉴욕, 김수현, 존 

2.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예) 나, 너, 우리, 누구/ 거기, 무엇, 그것, 이것, 저기, 어디  

3.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예) 하나, 둘, 셋- 사과 하나만 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 이 아이가 우리 집 둘째입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체언’이라고 한다. 체언 뒤에는 조사가 결헙하

여 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성분이 된다. 

4. 동사: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예) 자다, 먹다, 공부하다, 웃다, 울다 

5.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예) 예쁘다, 크다, 작다, 아프다, 슬프다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라고 한다. 용언의 어간에는 어미가 ………… 

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 

 

 

 

 

                                           

 

 

 

 

 

6. 관형사: 체언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 주는 말.  

예) 순 살코기, 전 국민, 그 친구, 저 사람  

7. 부사: 용언 또는 다른 말 앞에 놓여 구 뜻을 분명하게 하는 말.  

예) 매우 예쁘다, / 아주 힘들다./ 점점 추워진다.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이라고 한다. `수식언`은 체언이나 용언 

앞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8. 감탄사: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용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  

-수사와 수 관형사 

수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나 수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예) 사과 하나만 

주세요. (수사) 

사과 한 개만 주세요.  

-어간 

동사나 형용사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은 부분. 동사나 

형용사는 어미가 결합하여 

형태가 변한다.  

예) `먹는다/먹었다/먹고`에서 

`먹-` 

 

 



예) 아, 그렇구나./ 아이고, 죽겠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인다고 하여 `독립언`이라고 

한다.  

9. 조사: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말.  

예) 저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조사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고 하여 

`관계언`이라고 한다.  

 

 

 

 

 

 

 

Kaynak:김견훤, 유하라, 현원숙, 김희경, 오광근, 홍은실, 한국어 문장 바로 쓰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관형사형과 관형사 관형사형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것으로 

형태가 변한다.  

예) 의견이 다른 친구  

(의견이 다르다) 

관형사는 관형사형과 달리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예) 다른 (딴) 생각 하지 말고 공부만 해.  

 

 


